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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ok into the Phenomenon
of Multi-religious Cul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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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paper intends to introduce how Korea's multi-religious culture coexists, focusing 

on several examples. In this way, we could look the clues that can solve the conflict and friction 

inter religions in Korean society. And as a solution, I would like to raise the need for religious 

education to respect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Contents] Korean society is a multi-religious coexistence society that is difficult to see in the 

world religious history. According to the 2021 Korea Research Survey, Protestants accounted for 

20% of the total population, 17% Buddhists, and 11% Catholics, and 50% of the total population 

has no religion. This phenomenon is also common among Korean family members. In this way, 

Korea can be said to be a model for a modern multi-religious society.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Koreans, second, those 

religions are undergoing a process of secularization, and third, freedom of religion. However, eve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serious conflicts and strife between religions. And this conflict also 

exists among family members. Then, how can Korean society continue to have an order of religious 

coexistence?

[Conclusions] I believe that religions in our society should continue to have dialogue to 

understand each other. In addition, I believe that the order of religious coexistence can be solved 

by teaching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s is to enable the next generation to have 

the eyes of religious literacy. Finding such an order is very important for atheists who make up 

50%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for finding the key to resolving religious conflicts in the global 

society.

[Keywords] Multi-religious culture, coexistence, religious pluralism,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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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종교 문화 현상 들여다보기

이지중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한국의 다종교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사례를 중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공존의 문제, 그리고 종교 간의 갈

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종교 간의 차이성 존중

을 위한 종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한국 사회는 세계종교사에서 보기 어려운 다종교 공존 사회이다. 2021 한국 리

서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 정도로 나타

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은 현대 다종교 사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종교 중

층성, 둘째, 종교가 세속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하

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간 불협화음은 심각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 갈등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면 종교 공존의 질서를 지속

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을까.

[결론] 논자는 우리 사회의 종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공존의 질서는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풀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후속세대들이 종교 문해력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질서 찾기는 인구의 50%나 되는 무신론자들을 위해서도, 지구촌 사회의 종교갈등 해소를 위

한 열쇠 찾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다종교 문화, 공존, 종교 다원주의, 종교 교육, 종교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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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

계 종교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한국 리서치 조사

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

은 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1)

이처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종교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로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니 주도적인 종교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두 종교는 전혀 다른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두 종교를 합쳐

서 주도성을 말하긴 힘들다. 오히려 무종교자가 전체 인구의 50%로 차지하는 것에 더 주목해

야 할 것이다. 특히 18-29세 응답자 중 67%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

회도 점점 탈종교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양의 

종교들이 서로 엇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무종교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종교의 정체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종교 정체성

의 구성 요소(Kim, 2013: 5)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종교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적인 문제는 여러 종교의 공존 문제와 더불어 종교의 본질인 각 종교의 절대신념체계와 절대신

념체계들이 자신의 절대성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는 마찰과 혼동에도 

있다(Yoon, 2009: 167). 이러한 눈으로 한국의 다종교 문화를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여러 종교

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질서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느 

특정 종교가 자신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러한 행위가 불

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

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애를 써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것도 알

고 있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종교 문화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종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

해서도, 더구나 무종교 인구가 이미 50%를 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탈종교 사회

가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각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종교적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라 하겠다. 

이에 논자는 한국의 다종교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몇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

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종교 간의 공존,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종교 간의 차이성 존중을 위한 종교 교육의 필

1) Lee, D. H. (2021). Korea Research. Religious Perception Survey. Status of religious population and 

religious activities from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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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율 약 97% 그리고 대학진학율 약 73%까지를 이

루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른바 ‘종교 문해력’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종교의 다원주의적 질서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Ⅱ. 한국의 다종교 문화

오늘의 한국 사회의 다종교 문화 현상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한국 리서치는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는 종교가 없고, 20%가 개신교를, 불교는 

17%, 가톨릭은 11%의 분포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은 한 가족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는 이러한 사례를 세 가족과 군대의 종교 생활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우

리가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한 가족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의 공존의 양태를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종교 간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A 가족의 예시

A가족은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이 표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가족 개개인

들의 종교와 개종의 경험이다.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종교 문화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족구성 나이 현종교 이전종교 직업 비고

1 아버지 작고 불교 불교

2 어머니 85 기독교 불교 개종

3 첫째 딸 62 불교 불교

4 첫째 사위 64 불교 불교

5 둘째 딸 작고 무교 무교 친불교

6 아들 58 가톨릭 기독교 개종

7 셋째 딸 52 기독교 불교 개종

8 셋째 사위 58 기독교 무교

<표 1> A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1> A Family members’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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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도표에서 한 가족의 종교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

고 있는 주요 종교와 무교까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가족 내의 종교로 인한 불협화음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어머니의 개종이다. 이 분은 불과 1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신자였다고 한다. 

작고한 남편과 함께 불교에 대한 종교적 신심이 돈독한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

지자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셋째 딸이 개종을 권하여 최근 집 근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셋째 딸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녀는 대

학 시절 한때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고 사찰을 다녔던 적이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남편의 직

장을 따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살게 되면서 그 지역의 교민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 

적응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 셋째 딸이 한국에 나들이를 하면서 어머니의 노

년에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 어머니께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의뢰하였고, 이에 어머니는 

집 근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 신자인 첫째 딸 내외는 크게 환영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지방에 거주하는 탓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지 못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차에, 매 일요일마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하게 된 어머니의 교회 나들이가 그저 반갑기만 하

다고 한다. 또한 아들의 경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살다가, 그 후 40대에 이르러 

가톡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을 좋아하는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몇몇 승려들과

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가톨릭 성당에서 듣는 복음도 좋지만, 깊은 산 산사에서 

차 한잔과 더불어 나누는 승려들과의 대화에서도 큰 마음의 위안과 더불어 종교적 지혜를 얻는

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그의 종교적 태도는 부모의 종교가 불교이었던 영향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족마다 종교가 각각 다르지만 그 때문에 가족 간의 불협화음은 없다고 한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종교 생활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종교적 

신념의 선택에 기꺼이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찰에서 둘째 딸의 49제 제사를 지낼 

때, 형제자매들이 모두 참석하여 망자의 혼을 위로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종교적 신념이 불교

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붓다에게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를 문제 삼는 가족들은 아무

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승려가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을 망자를 위해 부를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망자를 위해 열심히 지장보살을 외쳤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제를 주관하는 승려가 사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적 신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자신의 종교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제사를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은 지금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망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와 같은 사전 안내를 하면서 제사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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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가족의 예시

B 가족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한 가족이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눈여겨 볼 점은 부모들의 종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 종교를 보면 둘째 딸 혼자만 불교 신

자이고, 첫째 딸 부부는 기독교, 셋째 딸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구성 나이 현종교 이전종교 직업 비고

1 아버지 85 불교 불교 은퇴

2 어머니 83 불교 불교 주부

3 첫째 딸 55 기독교 무교 교사

4 첫째 사위 55 기독교 기독교 공무원

5 둘째 딸 53 불교 무교 회사원

6 둘째 사위 56 무교 무교 회사원

7 셋째 딸 50 가톨릭 무교 교수

<표 2> B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2> B Family members’ religion

주목해 볼 것은 첫째 딸의 종교 선택이다. 무교였던 그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결혼을 하면서 시댁의 종교에 따르기로 한 것 때문이었는데, 첫째 딸의 종교 선택에 대해 부모

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둘째 딸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고 있고, 셋째 딸은 가톨릭 계통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 인연으로 가톨

릭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찰에 가면 붓다께 자연스럽게 절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가족 간에도 다양한 종교가 존재함에도 이 가족 역시 매우 화목한 집안이라고 한

다. 가족끼리 잦은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로 인한 불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오히

려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종교를 응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3. C 가족의 예시

C가족 또한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특이한 점은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점인데, 

어머니1이 어린 자녀들, 즉 딸3까지 세명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수가 8명으로 다소 많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족 구성원들의 종교도 매우 

다양하다. 한 가족 내에 기독교, 무교, 무속, 불교 그리고 가톨릭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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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 종교 나이 직업 비고

1 아버지 유교 작고

2 어머니1 기독교 작고

3 어머니2 불교, 무속 92

4 딸1 기독교 83

5 딸2 불교 78

6 딸3 기독교 74 목사 부인

7 딸4 불교 70 승려

8 딸5 무교 68 전업주부

9 아들1 불교 65 사업 부인은 가톨릭

10 아들2 불교 63 교수

11 딸6 기독교 60 회사원 시댁이 기독교

<표 3> C가족 구성원들의 종교

<table 3> C Family members’ religion

승려도 있고 목사 부인도 있다. 그리고 9의 아들 1의 부인은 남편의 종교와는 달이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가족의 종교 선택을 보면 어머니 종교의 영향이 다소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딸 1과 딸 3은 어머니 1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딸 4와 아들 1, 2는 어머니 2의 영향으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딸 2, 5, 그리고 

6은 그런 영향에 관계없어 보인다.

재밌는 것은 종교가 다른 딸1과 딸 2 그리고 딸 6도 비구니 승려인 딸 4에게 ‘스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우를 하고, 그녀의 사찰에 오면 부처에게 절을 한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딸 4인 

비구니 승려의 해석은, 그들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고 그렇다 보니 종교는 달라도 어머니와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딸 6은 시댁의 종교에 따라 

지금은 기독교이나,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족 역

시 종교 문제로 가족 간 불화는 지금껏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비구니 승려는 한 가족

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

는 것이 아닐까하고 설명하였다. 

4. 한국군의 종교 생활의 예시

한국의 전형적인 다종교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군대이다.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들은 모두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여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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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연스레 군대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남성들이 그리고 자원 입대한 여성들이 

모여 생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훈련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군대 내 종교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요일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치면 내무반에는 종교 생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나

온다. “종교 생활을 할 병사들은 오전 9시까지 연병장으로 모이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오면 

병사들은 즉석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의논한다. 대부분 그 판단 기준은 ‘어디를 가면 더 맛

있는 식사와 간식거리를 주느냐’ 이다. 여기서 ‘어디로’의 뜻은 교회, 사찰 그리고 성당 중 한 

곳을 말한다.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겠지

만, 종교가 없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는 종교가 있으나 다른 종교 행사의 선택에 큰 부담이 

없는 병사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선택에 따라 맛있는 간식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간식은 대체로 그들이 일요일이면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 동그란 구두약처럼 생긴 

달콤한 빵, 초코파이이다.

물론 한국의 모든 군대에는 그 규모에 따라 위의 세 종류의 종교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

리고 그 누구도 병사들의 종교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무신론

자의 비율이 50%인 것도, 그리고 그 비율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매우 높다는 것도 이러한 군

대 내 종교 생활 문화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군대 내 종교 생할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종교를 직

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사들의 군대 내 종교 체험이 한국의 

다종교 문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복무기간 중 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선택의 자유에는 종교 생활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가족 내 그리고 군대 내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

는 이유와 그 단초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C가족의 비구니 승려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요”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의 종교 생활에서 그 누구도 병사들의 종교 선

택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

들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5.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족의 사례와 군대 내 종교 생활을 들어 한국의 다종교 문화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 또한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달라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제사 때만 되면 ‘이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이다, 아니다 우상숭배다’라는 이유로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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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드물지 않고, 종교가 다르면 아예 자식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족,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가족 등이 존재한다. 사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러

한 종교 강요의 문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지” 묻자 중고생의 19.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28.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5명 중 1-2명 이상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종교 강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Kim, 2018).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도 종교 내에서의 갈등과 마찰도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기독교인에 의한 불상이나 법당 내지는 전통 종교의 사당 등의 훼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2) 그리고 최근 기독교인들에 의한 이슬람사원의 건축 반대 시위도 이슬람

에 대한 종교적 마찰과 갈등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의한 불교 탄압이 

극심했고, 조선 후기에는 유교에 의한 가톨릭 박해가 매우 심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는 주로 

개신교와 전통종교 사이에 벌어진 종교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지금도 

진행형이다(Kang, 2003: 2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은 다종교 문화 사회로 존재하

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의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인도 그리고 종교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종교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라고 하겠다. 

Ⅲ. 한국의 다종교 문화의 공존 이유와 필요성 살펴보기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의 한국 사회는 종교적 신념의 다름으로 인하여 가족 사이에서도 그리

고 종교 사이에서도 갖가지 마찰과 불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종교 문화 사회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종교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

고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 매우 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가톨릭이 

비슷한 규모로 각각 종교 인구의 3/1씩을 나누어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우선 그 공존의 이유

2) 종교 간의 갈등의 예는 2016년 1월 중순 한 개신교 신자에 의해 일어난 사찰의 불당 훼손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개신교 신자는 경북 김천 개운사의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하고 스님에게 지옥에나 가

라며 폭언하였는데, 이에 개신교 목사이자 교수인 손모 교수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불자들에게 사과의 편지와 함께 ‘개운사 돕기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에 당시 손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은 그를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며 파면 처분하였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하였고 2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리하고 복직하였다. 하지만 2023년 오늘에도 여전히 그와 대학 

간의 긴장 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사태는 종교 내의 갈등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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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이다. 김종서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는 여러 종교전통들이 그들 각자의 전통 등을 유지하면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국종교는 한국인의 심성을 근저로 하여 여러 종교전통들의 성분들이 완전히 뒤엉킨 복합물

(composite religion)이다(Kim, 2013: 2-3). 그는 이것을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의 이유로 보고 

있다. 다음의 글은 한국 종교문화의 중층성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종교(religion)’라는 말을 잘 아는 서양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종교’라는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인간보다 높거나(superhuman), 인간보다 낮거나(infrahuman) 

또는 아주 더 넓게 보면, 인간 밖에 있는(extra-human) 어떤 현상까지를 붙들거나 또는 붙든다고 

믿는 모든 관계(relation)를 포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좋다고 본다... 모든 한국인의 심성(Korean 

mind)에는 하나의 뒤범벅인 전체(a jumble of the whole)가 있다. 즉, 논리적으로는 서로 논박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신행(cults)들 사이에 적대감은 없다.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로 친숙해져서 

일종의 종교적 복합물(a sort of religious composite)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개개인들은 나

머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성분들(ingredients)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누

구도 이 복합 종교(composite religion)의 어느 한 양상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흔히 한국인은 사회 속에 있을 때는 유교도(Confucianist)이고, 철학적이 되면 불교도(Buddhist)

이고, 곤경에 처했을 때는 정령숭배자(spirit-worshipper)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Kim, 2013:1에서 

재인용).

이 글은 서양 선교사로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의 글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의 종교 현상에 대한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국 종교의 정체성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본다. 사실 헐버트가 해석하였듯이 한

국인들은 때로는 유교인, 때로는 불교인 그리도 때로는 정령 숭배자로서 산다.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 시대에도 불교는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을 존중하여 사찰 내에 

무속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고, 그 사당은 오늘의 사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교가 

국교이던 조선 시대에도 불교는 여성 중심의 민중들, 그리고 양반과 왕실에 의해서도 지지되었

던 까닭에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여러 종교를 하나의 복합

물로 융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종교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종교에 얽혀있는 종교 중층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있어 종교는 ‘여러 종교로 구성되어있는 다원적인 복합물[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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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이기에, 답답한 곤경에 처했다고 여겨지면 한국인들은 타고난 팔자를 탓하고 현실

적으로 잘못된 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무속), 현실 자체를 사람다워지는 이상적 

기준 덕목에 의해 반성하거나(유교), 환상이라고 깨달아 부질없다고 부정해버려 마음을 비우고

(불교) 살아낸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고통이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른바 종말론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견디어 낼만 하다고 여기며 헤

쳐 나가게 된다(기독교)(Kim, 2013: 3). 한국인들은 생활 속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섞여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이다(An & Yoo, 2010: 198). 이러한 한국종교의 

다원성과 중층성 까닭에 오늘의 한국인들은 한 가족임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한국인들 중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사

주, 궁합을 보고 택일을 하기도 한다. 

2. 종교의 세속화와 사회윤리

다음으로 한국의 다종교 문화의 공존 필요성은 종교의 세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의 세속화란 오늘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의 신성성은 상대화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각 종교는 자신

의 신념 체계의 절대적 신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Yoon, 1994: 

22-23)는 뜻이다. 이러한 종교의 세속화 과정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속화된 종교들은 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자신

의 종교적 신념이 타 종교의 그것보다 절대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종교적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민주사회의 사회규범 내지는 윤리는 전

통사회의 그것처럼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

고 있는 가치관에 근거한다(Yoon, 2009: 171). 달리 말하면 오늘의 한국의 종교들은 조선시대

의 유교나 중세 유럽의 기독교처럼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들은 모두 현대사

회라는 경기장에 등장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첫째, 종

교 간의 갈등과 마찰은 어느 종교가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

에, 현대지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지성적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종교적 교

리나 신념이 좌우할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왔다. 둘째,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든 종교들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평등한 단체이다. 다시 말해서 세

속화된 현대의 상대주의에 의하면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보다 그 세계관이 우월하다는 객관적

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Yoon, 1994: 22-23). 종교 다원주의에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본질

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긴다(Paul Knitter, 1986: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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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자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종교들도 종교

간 대화로서 화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양심은 종교의 갈등과 마찰로 인하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용인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종교들은 현대사회의 경

기규칙을 지켜서 서로간의 관계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종교 간의 대화는 현대사회

와 역사가 종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Yoon, 1994: 49-50).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 종교가 자신

의 절대적 신념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종교간 마찰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우

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종교는 도태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이미 종교는 상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논고하였던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생활이나, 강

의석씨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종교계에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가치

관, 즉 세속화된 종교의 성격과 우리 사회가 종교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 종교의 자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간략히 말하면 종교인이

든, 무신론자로 남든 그것은 개인의 실존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내적 정신적 자

유로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자유(Kim, 2010: 172)이기 때문

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우선 개념정리부터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종교의 자유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이고, 둘째는 ‘신앙행위의 자유’이다(Yoon, 

2009: 170).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의 자유 개념

1) 신앙의 자유 내적 양심의 자유 보장

2) 신앙행위의 자유
a)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 보장

b)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 책임수반

<표 4> 종교의 자유 개념

<table 4> Concept of religious freedom

첫 번째의 신앙의 자유는 내적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대표하는 자유로 인정받아 왔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믿

음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상의 자유의 하나이며 또한 종교 자유의 근본

을 구성하는 자유이다(Kim, 2010: 172). 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개인은 자신의 삶의 실존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갈등 없이 존재

할 수 있는 것도 이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의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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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의한 종교적 신념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자유는 다종

교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의 신앙 행위의 자유는 조금 더 갈라서 보아야 한다. 먼저 a)의 신앙내적 

행위의 자유이다. 이 자유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앙 행위에 관한 자유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자유 또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자유이다. 오늘의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서는 신도가 매우 많고, 일요일 예배 후에는 점심을 나누어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불교사찰의 전통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 이러한 오늘의 한국 교회의 관습 역시 주요

한 신앙 행위의 한 가지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b)의 대사회적 행위의 자유

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종교의 대사회적 행위는 사회규범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종

교의 자유 역시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종교 행위의 대

사회적 책임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세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논고한 것처럼 오

늘의 한국의 종교들은 현대사회라는 경기장에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여 경쟁하는 입장에 서있

다. 잘 알다시피 오늘의 한국 사회의 사회규범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Yoon, 2009: 170-171).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가치관에 근거한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오늘의 사회라는 경기장의 규칙과 그것이 요구하는 예의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모

든 종교적 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거는 2004년 강의석씨가 제기한 ‘퇴학처분 가처분 소

송’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도 뒷받침 된다. 이 사건은 2004년 서울 대광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것이다.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광고등학교는 기독교계 종립학교로서 당시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이나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학생회장이던 강의석씨가 당시 학교 측에 ‘학생들에게 특

정 종교만을 강요하지 말고 종교의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주장하다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의석씨는 45일간의 단식과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를 하였고, 서울 북부지법에 ‘퇴학

처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종교사학의 자율성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

본권, 즉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결사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종교 교육

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강씨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종교 행

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YTN & Digital YTN, 2010.04.22. 

기사). 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의 기본

권이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m.ohmynews.com, 2010.4.22. 기사).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같은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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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m, 2008: 261-262). 강의석씨 사건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사회에서 종교적 행

위가 지켜야 할 책임, 즉 종교가 오늘의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규칙과 예의에 대한 것들을 판

시한 것이라 하겠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가 논고한 바와 같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 인

구의 분포도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가톨릭이 각각 3/1 정도로 나뉜다. 더구나 무종교 인구가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비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

에서 그 어느 종교도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보다는 수용하며 섞여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였

다. 이러한 한국인의 삶의 태도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종교 다문화 현상과 한국인의 종교 중층

성의 이유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종교적인 마찰과 불화없이 생활하

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종교의 다원성과 중층성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

늘의 한국의 이러한 종교 다문화 공존 현상은 종교의 세속화에서도,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또한 한편으로는 종교 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고 넓게 존재한다고 평

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한국의 종교 다문화 현상이 앞으로

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논자는 그 해답을 종교 간 대화와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은 현재 한국종교문화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가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 무지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종교적 차원의 깊은 상호 이해가 진행된다면, 종교 간의 

갈등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Kim, 2001: 39-41). 더구나 종교가 보다 나은 공동의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도(Cha, 

1990: 556), 그리고 ‘세속적 합리성’3)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다른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를 위해서도 종교 간 

대화는 21세기 다원적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Choi, 2014: 94).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고교 

진학율 약 97%, 그리고 대학 진학율 약 73%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종교학 수업을 

3) 오늘의 한국 사회의 사회규범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가치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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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후속세대들이 ‘종교를 어떻게 읽어 낼 것인가’라는 종교 문해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교육으로써 그들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지혜와 사회적 역할과 기능 등을 익힐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종교의 신념 체계를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그 차이를 비판적 눈으로 읽

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전 인구의 50%를 차지

하는 무종교인을 위한 종교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종교는 일

방적으로 미신이라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무시당할 수 없는 인류의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학 교과 강의에 대한 이러한 논자의 제안은 지금의 한국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종교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은 전국 중고교

의 약 25%를 차지하는, 종교기관이 설립한 종립 학교이고, 종립 학교의 종교담당 교사는 그 학

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종교학을 강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의 

특성상 공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종교학 교과를 강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대학의 대부분의 종교학 강의는 교양 선택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교과목도 일부 종립 학

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 다문화 현상이 앞으로도 평화

롭게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무종교인 내지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우리

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학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

속한다든지, 종교의 지혜가 교과 내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종교간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교사들의 종교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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